
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성과 운항

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1일부

터 제주~부산 남해 항공로(A586)

약 300㎞를 복선화한다고 30일 밝

혔다.

남해 항공로는 제주~부산, 제주~

대구 등 국내선뿐 아니라 대구와

부산에서 태국, 싱가포르, 필리핀

등 동남아로 연결하는 국제선도 이

용하는 구간이다.

그동안 제주~부산 남해 항공로

는 단선 항공로에서 마주 보는 항

공기 간 고도를 분리해 운항하는

방식으로 운영됐다. 이번 항공로

복선화를 통해 제주 방향과 부산

방향이 각각 분리 운영된다.

국토부는 항공기 상승과 하강 중

에 발생할 수 있는 근접 가능성을

차단해 항행 안전성 제고와 정시성

확보 등의 효과를 가져올수 있을

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박소정기자

제주지역 수출 감소세가 7개월째

이어지고 있다. 반면 수입은 면세

점 소비재인 화장품류 등을 중심으

로 3개월째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

율이 둔화되고 있다.

30일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의

10월 제주지역 수출입 동향 에 따

르면 10월 수출액은 1322만달러로

1년 전보다 30.2% 감소했다. 수입

은 1년 전보다 2.7% 증가한 3298만

달러로 1976만의 무역수지 적자를

기록했다.

수출 감소는 지난 4월(17.0%)부

터 5월(10.6%)→6월(19.2%)→7월

(37 . 7%)→ 8월 (30 . 5%)→ 9월

(26.1%)→10월(30.2%) 등 7개월 연

속 이어지고 있다. 무역협회는 지

난해 수출이 급증했던 데 따른 역

기저효과와 주요 부품의 공급망 병

목현상,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

등 영향으로 수출에서 감소세가 지

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.

산업별로 보면 전자전기제품 수

출액은 62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

기간보다 37.9% 줄었다. 이는 도내

수출 1위 품목인 모노리식집적회로

가 칩셋 등 주요 부품의 글로벌 공

급망 병목 현상과 메모리 반도체

업황 부진 등 영향으로 수출액

(591만달러)이 1년 전보다 37.0%

줄어든 게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.

농축수산물 수출액(574만달러)

도 1년 전보다 17.6% 감소했다. 수

산물, 농산물, 축산물 모두 1년 전

보다 동반 감소했다. 수산물의 경

우 넙치(214만달러, 22.0% ↓), 전

복(18만달러, 65.6%↓), 기타활어

(10만달러, 29.0%↓) 등 주요 품목

이 1년 전 호조에 미치지 못했다.

농산물의 경우는 생수(23만달러,

40.8%↑), 소주(11만달러, 169.2%

↑), 감귤류(9만달러, 2.1%↑) 등이

증가한 반면 감귤농축액(31만달러,

18.4% ↓), 녹차(16만달러, 14.4%

↓), 키위(9만달러, 17.7%↓) 등은

감소해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다.

화장품류는 쿠웨이트, 조지아,

중국시장에서 선전하며 1년전보다

58.4% 증가한 35만달러를 수출한

것으로 집계됐다.

박소정기자 cosorong@ihalla.com

연이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

려 등으로 전국적으로 주택거래가

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주

택시장의 냉기도 여전하다. 제주의

10월 주택매매거래량이 1년 전보다

40% 넘게 줄어든데다 미분양 주택

도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.

30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에

따르면 10월 도내 주택매매거래량

은 480건으로 전달(2022년 9월 636

건)과 1년 전(2021년 10월 863건)

과 비교하면 각각 24.5%, 44.4% 감

소했다. 이는 2019년 9월(548건) 이

후 가장 적은 수치다.

매매거래가 감소한 대신 전월세

거래량은 증가 추세다. 10월 도내

전 월세 거래량은 1574건으로 전달

(1490건)과 1년 전(1206건)보다 각

각 5.6%, 30.5% 증가했다. 5년 평균

과 견주면 81.2% 증가했다.

도내 미분양도 늘고 있다. 10월

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1722

호로, 전달(1299호)보다 32.6%

(423호) 늘었다. 지난해 12월

(836호)보다는 2배 증가했다. 도내

미분양 주택은 2018년 12월 1295호,

2019년 12월 1072호, 2020년 12월

1095호 등 매년 1000호를 웃돌고

있다.

미분양 주택 중 공사를 모두 마

치고도 분양이 안된 준공 후 미분

양 주택은 10월말 기준 696호로

전달보다 1.0%(7호) 소폭 줄었다.

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지만 인허

가 착공 등 주택 공급도 계속 이어

지고 있다. 올해 1~10월 도내 주택

인허가 물량은 8982호로 지난해 같

은 기간(5118호)과 비교해 75.5%

증가했다. 주택 착공은 5998호로

지난해 같은 기간(3735호)보다

60.6% 늘었고, 주택 준공은 3231호

로 지난해 같은 기간(3122호) 대비

3.5% 증가했다. 주택 분양(공동주

택)은 지난해 같은 기간(908호)보

다 211.2% 증가한 2826건으로 집계

됐다. 박소정기자

안전한 제주, 가스안전 이렇게

LP가스 시설 개선 전(위)과 개선 후(아래).

지난해 기준 제주의 가스 사용 가구

는 28만9000여 가구. 이 중 90%에

가까운 25만2600여 가구가 액화석

유(LP)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

있다. 30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에 따

르면 최근 5년간(2017~2021년) 전

국의 가스 사고(558건) 중 58%

(324건)가 LP가스 관련 사고였다.

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LP

가스 사용 가구가 많은 제주는 사고

예방에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

도내 LP가스 사용 가구의 사고

예방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다. 제주

특별자치도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

주본부는 도내 LP가스 사용 가구의

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LP

가스 안전기기 보급사업 에 나서고

있다. 사고에 취약한 LP가스 시설

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

주거나, 일정시간이 되면 자동으로

가스가 차단되는 타이머콕과 가스보

일러에서 일산화탄소(CO)가 누출

되면 알려주는 경보기 설치 등이다.

노후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

로 교체해주는 LP가스 시설 개선

사업 은 LP가스를 사용하는 기초

생활수급자, 장애인, 고령자 등 취

약계층 가구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

로 각각 나눠 진행되고 있다.

취약계층 가구는 2012년부터 지난

해까지 약 26억원의 예산을 들여 1

만2032가구(제주시 6373가구 서귀포

시 5659가구)의 가스시설을 무료로

개선했다. 일반 가구는 지난해 4500

만원(국비 40% 지방비 40% 자부담

20%)을 들여 180가구(제주시 120가

구 서귀포시 60가구)의 가스시설을

개선했다. 일반 가구는 시설개선비

25만원 중 자부담금 5만원을 내야

해당 시설을 교체할 수 있다.

또한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음식

물을 조리하던 중 깜박해 과열 화

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

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이 되면

자동적으로 가스밸브가 차단되는

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 사

업도 시행되고 있다. 사고 위험이

높은 고령자, 치매가정 등을 대상

으로 타이머콕을 무료로 설치해주

고 있는데, 지난 2013년부터 현재

까지 8769가구(제주시 5054건, 서

귀포시 3715건)에 설치됐다.

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(CO) 경

보기 보급사업도 추진되고 있다.

올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사회

복지시설, 서민층, 고령자 가구의

가스보일러실에 CO누출 경보기를

무료로 설치하는 것이다.

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 관

계자는 전국 LP가스 사용 주택의

가스 사고가 시설 개선 사업 시행

전 보다 51.7% 감소했다 며 시설

개선과 안전기기 보급 사업 신청은

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

하면 된다 고 말했다. 박소정기자

30일
코스피지수 2472.01

+39.14
▲ 코스닥지수 729.54

+2.00
▲ 유가(WTI, 달러) 78.20

+0.96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341.57 1295.43 1EUR 1391.53 1337.23

100 969.92 935.60 1CNY 193.62 175.18

2022년 12월 1일 목요일6 경 제

제주지역 10월 주택매매건이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44%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. 10월 기준 미

분양주택도 1722호로 한달새 33%가량 늘었다. 사진은 신제주지역 항공사진. 한라일보 DB

주택시장 미분양 쌓이고 매매 반토막

■한국무역협회 10월 제주지역 수출입 분석


